
u미사시간
주일미사: 오전 10시 30분
평일미사: 수, 금 오후 8시

u공소미사
콜럼비아: 100 Polo Rd,
Columbia, SC 29223
매월 2,3째 토요일 (오후 7시)

그린빌: 1215 SC-14
Greer, SC 29650
매월 1,3째 일요일 (오후 5시)

u고해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u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30분

u봉성체
매월 둘째 금요일 오전 11시

u유아세례/병자성사
사무실로 연락
704.531.8417

u본당신부
이진희 사도요한
Rev. Jinhee Lee
1227jeanlee@gmail.com

u사목회장
박봉철 니콜라스
bong6570@gmail.com
704.840.4106

u사무실
stjohnleecharlotte@gmail.com
704.531.8417

u 미사 전례

• 성가

입당 81 봉헌 210 성체 167, 151 파견 83

제 2186 호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희망의 공동체
   성 이윤일 요한 한인 천주교회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7109 Robinson Church Rd,
                              Charlotte, NC 28215

St. John Lee Korean Catholic Church 성이윤일요한한인천주교회

홈페이지 www.charlottekoreancatholic.org

• 제 1 독서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다.

다른 하느님은 없다.>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4,32-34. 39-40

• 제 2 독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아빠!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14-17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도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 복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화답송

삼위일체(1410년~1440년)_내셔널갤러리소장

지극히거룩하신삼위일체대축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24년 5월 26일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mailto:1227jeanlee@gmail.com
mailto:bong6570@gmail.com
mailto:stjohnleecharlot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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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귀한 소리

어느 본당의 저녁 미사를 집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본당에 들어서자
몇몇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당에서 떠들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고 있는지, 다른 아이는 왜 언성을 높이는지 알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소리는 마당을 넘어 고해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
다. 고해성사에 방해될 법도 했지만,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소음 이
아이 아니라, 사죄경처럼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아름답고 귀한
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자 한국 교회가 정한 '청소년
주일'이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세계 어린이의 날'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날을 맞아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초대하셨고 지금 만나
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만든 목적을 자라고 있
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남녀 청소년들의 소란스러움은 그들의 꿈
의 소리, 열정의 소리,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바꾸려는 열망의 소리, 이 시
대의 불협화음을 음악으로 바꾸는 그들 역량의 소리입니다.(2023.12.7)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51항은, 청소년 사목의 중요한 특징을
'인격적 친교를 이루는 동반자 사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 친교'는 성
령의 은총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일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의 친교를 그 원천으로 삼고 있고, 동반자 사목'은 불안과 의심 속에서 엠
마오로 가는 제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단순히 “주일학교에 아이들
이 몇명이 참석했는가?"를 청소년 사목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사목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주일학교 아
이들의 숫자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의 복음화는 "청소년들
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인격적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
음의 힘으로 그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생활 방식 등을 변화시
켜 새롭게 하는 것."(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25항 참조)이기 때
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
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이신 삼위일체의
신비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며 친교를 나누신 부활하신 예수님
(루카 24,13-35)의 모습을 따라,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는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간다면, 청소년 사목에 드리워져 있는
암울 한 전망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 이 아닌 세상과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소리로 귀담아들으며, 청소년의 동반자로 덩실덩실 살아 갈수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의강론

말씀 KEY WORD

친교
(코이노니아 KOlVvia)

친교를 가리키는 ‘코이노니아'는
누군가와 어떤 것을 함께 나눈
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인간과 신, 
그리고 모든 만물의 끊어질 수
없는 유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 바오로의 서간 안에서
'코이 노니아'는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일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믿는 이들의 친교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서로에 대한
열림이자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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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본당 사목표어

“친교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1. 미사 및 성시간에 적극 참례

2. 본당 행사와 구역 모임에 적극 참여

3. 제단체 활성화

주일 미사 참석수 124명 생미사

조철희 스테파노
황보나 보나

병중에 계신 분

박은수 라우렌시오
최철희 비오

전례 구역/일시 전례 담당

지극히거룩하신
삼위일체대축일

주일학교
5월 26일 (일)
10:30 AM

해설: 민지호
독서: 유형근,민수아
기도: 권오현,황정선
봉헌: 김혜안,황린아

지극히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

1구역
6월 2일 (일)
10:30 AM

해설: 설순옥
독서/기도:정병교정유숙
봉헌: 김홍철,박종분

교무금:박봉철,박하원,김순여,김중섭,박은표,임정미
김명희,박배호,정병교,박은수,길세웅,이상수

DSA:   길세웅
감사헌금: 샬럿아리랑난타팀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974 건축헌금 $436

2차헌금 $572 교무금 $1,744

DSA $20 감사헌금 $50

총합계 $3,796

7. 차기 사목회장 선출 투표
일시: 다음 주 6월 2일 (일)
모든 신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8. 새 교구장 서품식 안내
일시: 5월 29일 (수) 오후 1시
장소: St. Mark Catholic Church
*EWTN 방송 오후 3시
*Charlotte Diocese Youtube Channel 라이브방송 1시

9. 새 교구장 착좌식
일시:5월 30일 (목) 아침 10시
장소:St. Patrick Catholic Church

10. 새 교구장 서품식 미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을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은 선착순 배포입니다.

1.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입당성가 2절까지 부르기.
주일미사 후에 삼종기도 바치기.

연미사

지복순 데레사
신영희

4. 시니어 아카데미 종강
일시:5월 30일 (목)
점심식사후 합창발표회 (오후 1시-2시)
*가을학기는 9월 5일 (목)에 시작합니다.

지극히거룩하신삼위일체대축일

5. 첫영성체반 피정
일시: 6월1일 (토)
장소: 성당
대상: 첫영성체반 학생들

2. 성시간 안내
6월 7일 (금) 저녁 8시

6. 첫영성체식
일시:6월2일 (일) 미사 중

✣주님안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메모리얼 데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봉성체 안내
6월 14일 (금) 봉성체 있습니다.
문의: 최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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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많이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께 곧바로 연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빛과 온기로 가득 채워요. 기도는
우리가 신뢰와 마음의 평화로 모든 일을 하도록 도와준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나요? 
그분께서는 아버지를 모국어인 아람어로 ‘아빠’(Abba) 하고 단순하게 부르셨어요(마르 14,36 
참조).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나
세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20).

If we really want to be happy, we need to pray, to pray a lot, to pray every day, because 
prayer connects us directly to God. Prayer fills our hearts with light and warmth; it helps 
us to do everything with confidence and peace of mind. Jesus constantly prayed to the 
Father. Do you know what Jesus called him? In his language, he simply called him 
“Abba”, which means “Daddy” (cf. Mk 14:36). Let’s do the same thing! We will always 
feel that Jesus is close to us. He himself promised us that, when he said,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my name, there am I in the midst of them” (Mt 18:20).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1차 세계 어린이의 날 담화

(2024년 5월 25-2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 담화문 내용 중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FOR THE FIRST WORLD CHILDREN’S DAY


